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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‘판사 임용 법조 경력 5년’ 개정안, 

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법무뉴스

판사 임용에 지원할 

때 필요한 최소 법조 경

력이 10년에서 5년으로 

줄어들 것으로 보인다. 

국회 법제사법위원회

는 지난 7월 15일 법안

소위를 열고 판사 지원

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

력을 5년으로 하는 내용

의 법원조직법 개정안

을 의결했다. 전주혜(국

민의힘) 홍정민 정청래 

소병철(더불어민주당) 

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이 22일 법사위 

전체회의와 이후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

포되면 즉시 시행된다.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

의로 의결된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도 그대

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.

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임용에 

지원하기 위해서는 변호사, 검사 등 법률가 경

력을 5년 이상 쌓아야 한다. 특허법원이나 고

등법원 판사 보직은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

중에서 정하게 된다. 사실 관계를 최종적으로 

판단하는 고등법원 판결의 경우 경험이 많은 

판사가 재판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.

법사위 검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

방 판사를 임용할 때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지 

않는다. 영국은 1심 판사의 경우 5년의 법조 

경력을 요구하고 독일은 3~5년의 예비 판사 

경력이 있어야 판사가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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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경우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 제도

를 시행해 판사는 3,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

은 법률가들이 지원하도록 했고 필요 경력을 

7, 10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. 이

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판사

에 지원하기 위해선 법률가 경력 7년을 채워

야 하고, 2026년부턴 10년 경력이 필요하다.

하지만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

“(경력 10년을 요구하는) 제도가 시행되면 자

질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이 판사에 지원하지 

않아 결국 ‘좋은 재판’에 제한이 생긴다.”는 의

견을 제출했고 법사위는 이를 적극 반영했다. 

법원 내부에서도 ‘10년차 변호사가 판사로 임

용될 경우 37~40세인데 이 때 새로 판사 생

활을 시작할 변호사는 없을 것’이란 우려가 이

어져왔다.

현행 체제대로라면 판사 수가 부족해질 수 

있다는 통계도 발표됐다. 사법정책연구원이 

올 2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3~2020

년 판사 지원자 중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지

원자의 비율은 2013~2016년 20~25%에서 

2017~2020년 7~11.7%로 감소했다. 이중 

실제로 임용된 10년 이상 경력자는 매년 0~5

명으로 8년 간 총 25명에 불과했다. 이런 상

황에서 10년 이상 경력자만 판사에 지원할 수 

있게 할 경우 합당한 역량을 가진 판사를 선발

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이다.

(출처/동아일보)


